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월경은 여성의 생식능력을 상징하며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대표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여성들에게 월

경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며 모성역할에필수적 준

비과정이다[1].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경주기

에 따라 기분, 행동 및 신체증상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불편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주기적으로 방

해를 받음으로써 월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2-3]. 또한 여성들은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을 숨기고 평

상시처럼 안정된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바람직한 태도로

받아들이도록 학습되어졌다[4-5]. 이처럼 여성들이 월경

에 대한 고정관념과 태도를 내재화하여 월경을 여성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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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숨기고 살아가도록 사회화 되면서,

남성들에게 월경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

는 관심 밖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4, 6-7].

한편 대학생은 사회심리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미성

숙하고 자신의 미래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많은 혼란을 거듭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 대상을 선택하고 사회가 요구하는적절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등 성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주요 발달단계이

다[8]. 월경 전 증상 호소가 가장 많은 집단인 여자 대학

생들은 월경 전후로 학업능률저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충동성과 공격성의 증가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경험하지

만 월경에 대해 주로 회피적 대처방식을 택하고 있다

[9-11]. 남자 대학생도 음성적으로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월경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여자 대학생은 월경 기간

동안 경험하는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해 이성 친구

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소통 및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8]. 더욱이 이성교

제가 활발한 시기이지만 성 관련 교육 및 제도가 미비한

대학생 시기에 이들이 가지는 월경에 대한 잘못된 속설,

편견 및 부정적 태도는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등 사회

적 문제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월경 관련 올바른 지식과

태도 확립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12].

그러나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에는 월경 교육을 초

등학교 시기로만 한정하고 있고 교육내용도주로 호르몬

변화 관련 생물학적 지식만을 포함하고 있어,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월경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13]. 또한

개방적 서구 문화와 남성중심적 전통문화가여전히 혼재

하고있는 가정 내에서의 월경 관련일상적대화및 교육

도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지고 있다[5]. 이에 남녀

이중적 성 윤리관을 탈피하여 상호공유하며관심을 가지

고 월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월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부터 폐

경기까지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대학생 대상 월경

관련 연구는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월경전증후군 현황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5, 9,

10]. 월경에 대한 지식은 월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

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자유롭게성문화에 노출되어

다양한 성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학생 대상 월경

관련 지식 및태도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녀 상호배타적 윤리관과 성역할 고정관념

을 가지고 있어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

에 차이가있지만이를 상호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여성 누구나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생리적 현상이며

중요 생식기능인 월경에 대해 남녀 대학생이 어떠한 인

식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월경 관련 교육요구도는 어떠

한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월경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교

육요구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연구는남녀대학생을대상으로월경관련지식, 태

도 및 교육요구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월경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남녀 상호이해도증진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월경 지식과 태도 차이를 비교분

석한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월경 지식과 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남녀 대학생의 월경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남녀 대학생의 월경 관련 교육내용 요구도를 비

교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월경 관련 지식, 태도 및 교

육요구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일개 대학의 남녀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자

가 해당 학교 교내에서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 협조에 대한 동의를구한 후, 설문에 참여하기를 희

망하여 서면 동의한 경우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389명이었으나 설문을 불완전하게 작성

한 4명을 제외하고 총 385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통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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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05, 효과의 중간크기 .30,

검정력 .95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34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9일부터 6월 15

일까지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

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후 간호학 교수 3인과 보건교사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를 검증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연구도구로 최종활용하였

다. 먼저 월경 지식관련 설문지는Yoon(2006)의 월경 지

식에 대한 문항을 토대로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

다. 월경의 신체심리적 증상(월경의 정의, 주기, 증상, 월

경통 및 월경전증후군) 12문항과 월경 관리(월경통 관리,

월경용품사용방법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0~19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이었다.

월경 관련 태도는 Yang & Yoon(2001)의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월경 관련 태도는 총 21문항이

며, 하위 영역으로 여성만의 비밀 8문항, 여성의 짐 5문

항, 전통적 여성성 5문항, 여성의 상징성 3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문항은 7점 Lin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로 하여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147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월경 태도를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가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가 .84이었

다. 그 밖에 월경 정보에 관한 인지 문항(정보취득경로,

정보의 이해도, 충분성, 교육시기등)과월경 관련 교육내

용 요구도 문항(월경 의미, 양/색, 월경 주기, 월경정서,

월경통관리, 월경 중 관리방법, 월경 태도) 및 일반적 특

성(성별, 연령, 전공학과, 경제수준, 거주형태, 고등학교,

주성장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녀 대학생이었다.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

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읽은 후 연

구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남녀 대학생

의 월경 지식과 태도 차이는 t-test를,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지식과 태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ANOVA 분석 시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교육 인지도에 대한 차이는 x2-test를, 월

경관련 교육요구도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60.0%)가 남자

(40.0%) 보다 많았고, 연령은 평균 20.6(SD=2.7)세였다.

전공계열은 보건계열(59.4%)이 비보건계열(40.6%) 보다

많았고 학년은 1학년(44.0%)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

의 경제상태는 중간계층(83.6%)이, 가족 동거여부는 동

거하고 있는 경우(77.4%)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

의 주성장지는 대도시(49.1%)와 중소도시(40.5%)가, 출

신고등학교는 일반계(84.9%)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대상

자 중에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65.5%)

가 약 2/3정도였고, 이성친구와 월경에 대해이야기를 해

본 경험이있는 경우(52.6%)는 약 과반수정도였다 Table

1 참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r Mean)

Percent
(or SD)

Gender
Male 154 40.0

Female 231 60.0

Age 20.6 2.7

Major
Health 225 59.4

Non-health 154 40.6

Grade

1 169 44.0

2 76 19.8

3 53 13.8

4 86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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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녀 월경 지식과 월경 태도 비교

연구대상자의 월경 지식과 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월경 지식은 총 19점 중 여학생의 경우

15.17(SD=2.14)점으로 남학생의 경우 10.85(SD=5.13)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9.90,

p=.000). 월경에 대한 신체심리적 증상과 월경 관리 모두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지식 항목 중

에서 남학생이 정답율이 낮은 문항은 ‘키와 몸무게에 따

라 사용하는 생리대의 사이즈가 다르다.’, ‘생리대는 약

2/3 정도 젖었을때 교체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월경 출

혈은 약 30분간 참을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58.87(SD=15.97)점으로 남

학생의경우 55.49(SD=15.54)점 보다부정적 태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 p=.041). 월경 태도의 하위

영역에서는 여성의 짐(t=-2.06, p=.040)과 여성의 상징성

(t=-2.19, p=.029) 영역에서 각각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여성만의 비밀(t=-0.74, p=.463)과 전통적

여성성(t=-1.27, p=.206)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월경은 귀찮

은 일이다’, ‘월경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부럽다.’, ‘월경의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 응

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menstrual 

          knowledge and attitudes

Variables
Male

(M/SD))
Female
(M/SD)

t/p

Knowledge
10.85
(5.13)

15.17
(2.14)

-9.90
(.000)

Physical/
Psychological
phenomenon

7.13
(3.67)

10.02
(1.64)

-9.16
(.000)

Management
3.72
(1.82)

5.16
(0.99)

-8.94
(.000)

Attitudes
55.49
(15.54)

58.87
(15.97)

-2.06
(.041)

confidentiality of
women

17.55
(7.30)

18.13
(7.82)

-0.74
(.463)

Burden of woman
17.55
(5.28)

18.77
(6.32)

-2.06
(.040)

Traditional feminine
gender

10.28
(5.33)

11.00
(5.51)

-1.27
(.206)

Feminine symbolism
10.11
(3.45)

10.97
(3.93)

-2.19
(.02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월경 지식과 월경 태

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 지식과 월경 태도

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월경 지식의 경우 보

건계열 학생(14.60점)이 비보건계열 학생(11.86점) 보다

높았고(t=6.08, p=.000), 학년별로는 4학년(15.41점)이 가

장 높았고, 2학년(11.8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10, p=.000). 또한 대상자의 주성장지가 대도시

(14.08점)인 경우는 중소도시(12.69점)인 경우 보다 월경

지식이 높았고(F=4.82, p=.009),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

(14.53점), 이성친구와 월경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본 적

이 있는 경우(14.31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각각 월

경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25, p=.000; t=4.23,

p=.000). 한편월경 지식과는달리 일반적 특성별 월경 태

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menstrual knowledge and 

attitudes by subject characteristics  

Economic
Status

High 24 6.3

Middle 321 83.6

Low 39 10.2

Living with
Family

Yes 298 77.4

No 87 22.6

Growth Area

Metropolitan 189 49.1

Small city 156 40.5

Rural area 40 10.4

High School

General 327 84.9

Specialized
Vocational

51 13.2

etc 7 1.9

Romantic
relations

Yes 133 34.5

No 252 65.5

Conversation
experience

Yes 201 52.6

No 181 47.4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s

Mean
(SD)

t/F
(p)

Mean
(SD)

t/F
(p)

Age

<=21
13.39
(4.10) -0.29

(.771)

57.57
(14.99) 0.15

(.878)
>21

13.52
(4.42)

57.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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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월경 정보 관련 인지도 비교

월경 관련 정보는 남학생(54.5%)과 여학생(47.6%) 모

두 학교교육을 통해 가장 많이 습득하였다. 그러나 여학

생은 그 다음으로 가족(23.4%)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나

남학생은 가족(4.5%)이라는 응답을 가장 낮게 하여 월경

정보 습득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χ2=32.45, p=.000)

Table 4 참조. 현재 습득한 월경 정보가 월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되지 않았다’

는 응답은 남학생(13.6%)에서 여학생(5.2%) 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χ2=14.03, p=.001). 월경 정보의 이해정도

에 대해 남학생(26.0%)은 여학생(12.1%) 보다 습득한 정

보가 ‘어렵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χ2=20.50, p=.000). 월경 교육의 충분성에 대해서

도 남학생(36.4%)은 여학생(19.9%) 보다 ‘부족하다’고 응

답한비율이높게나타나차이를보였다(χ2=14.92, p=.001).

월경 교육은 남녀 모두 성교육전문가, 학교 보건교사, 정

규 교과 순으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84, p=.304).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menstruation 

educational experience 

Major

Health
14.60
(2.99) 6.08

(.000)

57.37
(15.87) 0.00

(.999)
Non-health

11.86
(5.02)

57.36
(15.78)

Grade

1 13.31
(4.12)b

11.10
(.000)

57.77
(14.92)

1.37
(.253)

2
11.82
(4.83)a

58.14
(15.87)

3
12.98
(4.37)a,b

53.62
(15.42)

4
15.41
(2.78)c

58.99
(17.78)

Economic Status

High 14.29
(4.32)

0.53
(.590)

57.96
(13.11)

.01
(.989)

Middle 13.40
(4.25)

57.55
(15.86)

Low
13.28
(3.87)

57.33
(17.80)

Living with Family

Yes
13.51
(4.16) 0.60

(.551)

57.79
(15.93) 0.62

(.533)
No

13.21
(.551)

56.59
(15.67)

Growth Area

Metropolitan 14.08
(3.64)a

4.82
(.009)

56.19
(15.87)

1.84
(.160)

Small city
12.69
(4.67)b

59.39
(15.15)

Rural area
13.38
(4.38)a,b

56.50
(18.07)

High School

General 13.41
(4.30)

0.07
(.939)

57.42
(15.42)

0.42
(.655)

Specialized
Vocational

13.65
(3.81)

57.41
(18.14)

etc 13.5714 63.00
(19.91)

Romantic relations

Yes
14.53
(2.97) 4.25

(.000)

56.35
(14.89) -1.06

(.292)
No

12.87
(4.64)

58.14(
16.34)

Conversation experience

Yes 14.31
(3.41) 4.23

(.000)

56.51
(15.56) -1.30

(.194)
No 12.49

(4.78)
58.63
(16.28)

Variables
Male
(N/%)

Female
(N/%)

x2

(p)

Source

School
84

(54.5)
110

(47.6)

32.45
(.000)

Family
7

(4.5)
54

(23.4)

Friend
15

(9.7)
14

(6.1)

Expert 15
(9.7)

11
(4.8)

Mass media 15
(9.7)

30
(13.0)

Etc 18
(11.7)

12
(5.2)

Helpfulness

Low
21

(13.6)
12

(5.2)

14.03
(.001)Middle

62
(40.3)

74
(32.0)

High
71

(46.1)
145

(62.8)

Difficulty level

Difficulty
40

(26.0)
28

(12.1)

20.50
(.000)

Middle 92
(59.7)

132
(57.1)

Easy 22
(14.3)

71
(30.7)

Sufficiency

Lack
56

(36.4)
46

(19.9)

14.92
(.001)

Middle
63

(40.9)
102

(44.2)

Enough
35

(22.7)
83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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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월경 관련 교육내용 요구도 비교

연구대상자의 월경 관련 교육내용 요구도를 비교분석

한 결과, 여학생은 월경 중 주요 관리방법(M=4.48,

SD=0.60), 월경통 완화방법(M=4.45, SD=0.60), 월경시정

서 및 감정상태(M=4.39, SD=0.67) 순으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남학생은 월경 중 주요 관리방법(M=4.20,

SD=0.91), 월경에 대한 태도(M=4.19, SD=0.93), 월경 주

기(M=4.11, SD=0.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주기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월경

교육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5 참조.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needs for 

menstruation education 

Variables Male
(M/SD))

Female
(M/SD)

t/p

Meaning of menstruation 3.97
(0.94)

4.24
(0.70)

-3.30
(.001)

Color/Volume of the
menstrual discharge

3.47
(1.02)

3.83
(0.87)

-3.60
(.000)

Menstrual cycle
4.11
(0.87)

4.26
(0.65)

-1.93
(.054)

Mood during period
3.99
(0.94)

4.29
(0.66)

-3.62
(.000)

Alleviating of pain
4.08
(0.95)

4.39
(0.67)

-3.38
(.001)

Important tips during
menstruation

4.20
(0.91)

4.48
(0.60)

-3.34
(.001)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4.19
(0.93)

4.45
(0.60)

-3.12
(.002)

Use of sanitary pads 3.73
(1.13)

4.15
(0.84)

-3.90
(.000)

4. 논의

본 연구는 여성의 기본 생리현상인 월경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를 비교하고자 시

도하였다.

월경에 대한 지식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월경용품 관리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대학생의 경우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월경 지식 수준이 낮았고, 그 중에서도

월경용품 관련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는 선행연구와 동

일한 결과이다[14].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학생의

월경 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57.1점

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월경 출혈을 30분간 참을수

있다’는 항목에서 1/3 정도만 정답율을보인 결과는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는 ‘생리대 교환을 집에서

하지 왜 학교까지 와서 하느냐’, ‘월경도 소변처럼 참을

수 있다’ 등의 남성 응답이 여성의 월경에 대한 관심 부

족과 함께 성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과 유사한

맥락이다[6]. 이렇듯 성인기에 접어드는 남자 대학생이

월경의 기본 생리 반응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정규 보건교육과정에서의 월경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된 월

경 교육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외국 문헌에서 월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월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

장과 같이, 추후 우리 나라에서도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월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주

장한다[15,16].

한편 월경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여성의

짐과 여성의 상징성 등 하위영역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대학생의 경우 여학

생이 남학생 보다는 월경 태도에 부정적이라는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경우 월경 태도영역 중 여성의 짐, 여성의

상징성, 여성만의 비밀, 전통적 여성상 순으로 부정적이

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10,14]. 그러나 우리와 같

은 동양 문화권인 대만의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

들에 비해 월경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 연구와는 차

이가 있었다[17]. 여성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월경 태도는

건전한 성정체감 형성과 월경전증후군 증상 경험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월경 태도를 긍정적으로 확립시

킬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14,18,19]. 특히, 월경 태도는 문화적배경과 사회화 과정

에 영향을 받으므로,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를 탈피하고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

Method

Regular course
30

(19.7)
67

(29.0)

4.84
(.304)

School nurse 54
(35.5)

72
(31.2)

Special lecture
61

(40.1)
84

(36.4)

Mass media
4

(2.6)
6

(2.6)

Etc
3

(2.0)
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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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절실할 것이라 판단

된다[4,20,21].

대상자의 월경 지식은 전공계열, 학년, 주성장지, 이성

교제 및 이성친구와 월경 관련 대화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월경 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대상

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 지식 및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별로 월경 태도의 차이는없었다는 선행연구

와는 동일한 결과이다[20].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향후

보건의료적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비보건게열의 신입

생들을 대상으로 월경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성교제 시월경 관련 대화를 자연스럽게할 수있는 사

례 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 포함된 일반적 특성 변수가 제한적이라

는 한계가 있으므로향후 본연구에포함된변수이외 대

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월경 관련 정보 노출, 사회문화

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들과 월

경 지식 및 월경 태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월경 관련 정보를 여러

통로로 획득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월경을이해하는데 부

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남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충분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심층적 면접조사를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학교 다음으로 가족을 통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가족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은 주

목해야 할 결과라 판단된다. 예컨대 가정에서 이루어지

는 월경 교육이 월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함에 중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을 금기시 하는 가족 풍

토로 남성은 월경 교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가정 내 남아 양육과정에서의

월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대상의 다

학제간 융합적 월경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

된다[22,23]. 또 다른 한편 초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별로

월경교육 인지도를 비교 분석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성별, 발달단계별 특성에 부합되게 월경교육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남녀 대학생 모두 월경 관리방법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했고 그 다음으로 여학생은 월경통완화방법과 월경

시 정서및 감정상태를, 남학생은 월경에대한 태도, 월경

주기를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보건

교육과정 분석 결과, 정규 고등학교 교육내용에는 올바

른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변화와 적응및 월경기 자가관

리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대신 생식기의 질병과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입학할 대학생들은 월경

기 주요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판

단된다. 그러나 현재대학생 대상 월경을 포함한 성교육

의 체계적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므로 남녀 대학생 대

상으로 월경 관련 경험에 대한 집단 공개토론을 비롯하

여 개인 상담, 온라인 강좌 및 캠페인 등 캠퍼스 기반으

로 교과 및 비교과의 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이라 제언한다[24,25]. 또한 이러한 월경 교육이 남녀 상

호간 성숙한 인간관계 구축과 사회심리적으로 바람직한

성적 역할 수행 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경기도 내 일개 대학 남녀

대학생만을 임의표집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

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대표성 있는 집단을 표집하

여 반복연구가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또한 대학생의 월

경 교육 요구도와 관련하여 교육내용에 국한되어 조사하

였으므로 향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매체 등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지식과 월

경 태도 및 월경 관련 교육 내용 요구도를 비교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 초기인 남학생의

월경 지식 수준이 낮고, 여학생의 경우는월경에 대한 태

도가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월경의 생리적 과정이외 월경 관리방법, 월경 관련

심리정서적 상태 등에 대해 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과 이를통한 남녀 상호이해도및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남녀대학생을대상으로월경지식, 월경태

도 및 월경 교육요구도를비교하여, 향후이들 특성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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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월경 교육 프로그램 및 남녀 상호관계증진 방안

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연구 결과 남학생은여학생에 비해 월경지식 수준

이 낮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월경에 대해 부정

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월경 관련 정보를 학교 이외 가정에서 습

득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월경에 대한 이해도 및 충분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교육내용 요구도는 남녀 모두 월경 중 주요 관리방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학생은 월경통 완화방법, 월

경 시 정서 및 감정상태, 남학생은 월경에 대한 태도, 월

경 주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중고 월경 교육과정에 대한 비

판적 평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달단계별 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월경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또한 성인 초기인 남녀 대학생의

월경 지식 및 태도를 함양하고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캠퍼스 기반의 다학제간 융합적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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